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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소비-10주년 기획] 자동차 전문가에게 듣다
③..서울대 홍성수 교수의 ’SDV 발전 과제’
 전휴성 기자  승인 2024.05.24 19:46

‘제 21회 자동차의날 기념‘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홍성수 교수가 SDV 발전 과제에 대해 밝히
고 있다.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국내 자동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SDV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로드맵과 구현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

다. ‘제 21회 자동차의날 기념‘ 토론회에서 자동차융합기술원 이항구 원장,  HMG경영연구원 양진수

상무, 한국자동차연구원 이재관 소장, 서울대학교 홍성수 교수가 ’미래 모빌리티산업 발전 방안’을 제

시했다. 세 번째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홍성수 교수가 말하는 SDV 발전 과제를 알아본다.

홍성수 교수가 SDV를 위한 한마디는 실천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였다. 자동차 업계에서 SDV에 대

한 모호하고 낙관적인, 또한 비현실적인 기술적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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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는 “자동차산업에 구독가능한 서비스를 도입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매출 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시도가 SDV”라면서 “이는 현대적인 제조업

의 핵심적인 트레인인 ‘제조업의 서비스화’, 즉 ‘product servitization’이 자동차산업에 적용됨을 의미

한다. 최근 SDV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SDV는 이미 10년 전인 2015년경에 독일에서 태동한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현대차에 의해 빠르게 산업에 도입되어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SDV 기술의 선도국의 반열

에 서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SDV 산업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동차산업 전체가 공감하는

실천적인 action plan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SDV는 마케팅적인 개념이지만, SDV를 구현하는 것은 고

도의 기술집약적인 미션”이라면서 “SDV를 위해서는 차량 전기전자 아키텍처, 각종 스마트센서와 반

도체 부품, 차량 통신 네트워크, 고성능 AI 반도체, 차량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동적 배포를 지원하

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레이임워크,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on-Device 생성형 AI 등의 기술을 필

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으로서의 SDV는 여전히 기능안전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IT 업계에서 제공하는 기술들로

완벽한 SDV를 구현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있다. 따라서 SDV를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기술

들은 여전히 많은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자동차 업계에서 SDV에 대한 모호하고

낙관적인, 또한 비현실적인 기술적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서

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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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는 “현재 국내의 자동차산업에서 SDV에 대한 필요성과 산업적 유용성에 대한 의심은 없다. 그

러나 실질적으로 SDV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구호나 희망을 넘어서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로드맵과 구현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교수가 강조한 구체화 5가지는 ▲ 고객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킬러 서비스 발굴 ▲고객이 기대하는

SDV 서비스의 범위와 완성도에 대한 발전단계 도출 및 자동차산업의 이해당사자들 간에 컨센서스 형

성 ▲이 발전단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 로드맵을 도충하고, 필요한 핵심기술 정의 및 이서고 선택

과 집중 전략 통한 이 기술들에 대한 개발 진행 ▲SDV를 위한 서비스가 상호 운용성을 전제로 하는 것

을 감안한 표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립 및, 산학연에서 함께 이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노력 시작

▲SDV 구현 위한 필요한 핵심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하는 실천적인 전략 수립 및 이행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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